
태광산업 울산 공장장도 형사처벌
울산경찰서, 안전관리 책임간부도 불구속 입건 … 총본부장은 구속

4월 임직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장장

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5월11일 밝혔다.

빠르면 5월14일부터 2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5월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차 사법처리 대상인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가 폭발사고 당시 중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어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원료가

롤러 부분에서 엉키면서 열이 축적되는 열적 스트레스가 발생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열적 스트레스는 누전과 비슷한 현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국과수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온 뒤 입원하고 있는 태광산업 울산공장 안전관리

자, 사고공정 근로자 2-4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앞서 폭발사고 당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사고현장, 사고원인 조사를 방해하고 카메라로 찍은 증

거사진들을 없앤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태광산업 울산 총본부장 김모 전무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등 폭발

이 일어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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